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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정부가 대학입시에서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,000명 늘리기로 발표한 이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시각차가 
벌어지고, 심지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면서 의대 증원에 따른 파장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. 이런 시
점에서 국민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어떤 입장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결과(한국갤럽)가 나와 살펴보았다. 조사 
결과 만 18세 이상 우리 국민 4명 중 3명꼴인 76%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2,000명 증원에 대해 ‘긍정적인 점이 더 
많다’고 응답했고, ‘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’는 의견은 16%였다. 

• 의대 증원 긍정 평가자에게 ‘의대 증원 확대에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보는 이유’를 물은 결과, ‘의사 수 부족/공
급 확대 필요’ 의견이 40%로 가장 높았고, 반대로 의대 증원 부정 평가자에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물었더니 ‘의
료 수준/전문성 저하 우려’ 16%, ‘의료 문제 해소 안 됨’ 14%, ‘성급함/몰아부침’ 12% 등의 이유를 들었다. 

[그림] 의대 정원 확대 인식 (일반국민)

※출처 : 갤럽리포트, ‘의대 정원 확대 조사’, 2024.02.16. (전국 만 18세 이상 1,002명, 전화 조사, 2024.02.13.~02.15.)

[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] 
우리 국민 4명 중 3명, ‘의대 정원 확대’에 대해 긍정적!

9%

16%

긍정적인 점이 
더 많다
76%

의사 수 부족/공급 확대 필요 

국민의 편의 증대/의료 
서비스 개선 

지방 의료 부족/대도시 편중

긍정 평가 이유 (상위 3위)

40%

17%

15%

의료 수준/전문성 저하 우려 

의료 문제 해소 안 됨/ 
실효성 미흡 

성급함/몰아부침/준비 미흡

부정 평가 이유 (상위 3위)

16%

14%

12%

부정적인 점이 
더 많다

모름/응답 거절

오스트리아 
(1위)

노르웨이 
(2위)

독일 
(3위)

스웨덴 
(9위)

OECD 
평균

영국 
(24위)

미국 
(27위)

일본 
(28위)

대한민국 
(29위)

멕시코 
(30위)

2.52.62.62.7
3.2

3.7
4.34.5

5.25.4

• 그렇다면 실제 한국의 의사 수는 우리나라 인구 대비 어느 정도일까? 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 
의사 수는 인구 1,000명당 2.6명으로 조사에 응답한 OECD 국가 30개국 중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. 
OECD 평균은 인구 1,000명당 3.7명이었고, 가장 높은 나라는 오스트리아로 5.4명, 2위는 노르웨이 5.2명이었다.

[그림] OECD 주요국의 임상 의사 수* (2021, 명/인구 1,000명)

실제 한국의 임상 의사 수,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!

※출처 : 보건복지부, ‘기대수명 83.6년 등 한국 보건의료 수준 양호’(OECD 보건통계 2023) 보도자료, 2023.07.26 
*일본, 핀란드, 스웨덴, 덴마크는 2020년 수치/ 임상 의사 수는 한의사 포함


